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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utritional knowledge and eat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area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that can help the students

form healthy eating habits. For this purpose,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area. A total of 33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and analyzed using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0.0 for Window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chool curriculum session ranked top(31.82%)

on the list of sourc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to acquire nutrition knowledge. Second, the mean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of all respondents was moderately high(14.33 points out of maximum 20 points). In terms of nutrition knowledge by gender, female

students had a higher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in the ‘Food’ domain than their male counterparts(p<0.05). With regard to

nutrition knowledge by grade, Grade 9 showed a higher score than Grade 7 and 8(p<0.001). Third, the mean score of eating 

behavior of all respondents was at an average level(69.75 out of 100 points). In terms of eating behavior by gender, male students 

showed a higher score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p<0.05). In particular, male students had higher scores than female students

for the following items: “I exercise regularly after school”(p<0.001); “I regularly eat meal three times per day”(p<0.01); “I don’t

skip breakfast”(p<0.01); and “I don’t eat sweet food often”(p<0.01). In terms of eating behavior by grade, Grade 9 showed 

higher scores than Grades 7 and 8 for the following items: “I eat meal out of thankfulness for those who have prepared food”(p<0.01)

and “I eat grains for every meal”(p<0.01). Finally, with regard to eating behavior depending on the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the ‘Upper’ and ‘Middle’ groups had higher scores for eating behavior than the ‘Lower’ group, indicating that a lower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resulted in a lower score in eating behavior. Based on the above results, home economics teachers responsible

for dietary education should have a greater sense of mission and pride and make more efforts to improve nutrition knowledge

and eat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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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신장

과 체중의 급속한 증가 및 신체 조성의 변화와 함께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영양 공급은 성장과 성숙에 

큰 영향을 주므로 최대의 유전 능력을 발휘하고 보완할 수 

있는 영양 필요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기의 영양은 

사회적⋅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기르고 건강한 성인이 되

는 기초가 되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Koo et al., 2016). 

영양지식이란 개개인의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필요

한 영양에 관한 모든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Lee & Lee, 2015). 식습관이란 식

생활과 관련된 모든 습관으로 음식에 대한 기호, 음식에 대한 

태도, 식사 태도, 식사의 규칙성, 과식 여부, 영양적인 균형, 식사

하는 분위기 등 일상적인 식생활 태도와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Jun, 2011; Ranjit, Evans, Springer, Hoelscher, & Kelder, 2015). 

인간의 식습관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가정과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형성되며 한번 형성된 식습관은 변화시키기가 어려우므로 개

인의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교육은 매우 중요하

다(Lim, 2012; Piatkowski et al., 2021).

오늘날 청소년들은 핵가족화와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증

가로 인하여 식사 예절과 식습관 형성에 필요한 가정 내 교육

의 기회는 줄어들고, 스스로 식생활을 학습할 필요는 증가했다

(Moon, 2016; Ruder, Lohse, Mitchell, & Cunningham-Sabo, 2019). 

또한, 코로나 19 팬더믹의 장기화로 밀집, 밀접, 밀폐 공간을 

제한하여 신체활동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등교수업이 제한되

면서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Oh, 

Kang, & Lee, 2021), 스스로 간식이나 식품을 선택하는 기회는 

많지만 바람직한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호에 의존

하고 있어 편식, 식욕부진, 결식, 영양실조, 비만, 충치 등 다양

한 영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Lee, 2011). 생활수준의 향상, 

먹거리 증가로 인한 충분한 영양 섭취가 긍정적 효과만을 가

져오지 않음을 나타내는 실정에서(Park & Park, 2017)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올

바른 영양지식의 형성이 더욱 필요하다(Kim, 2020; Lim, 2012; 

Park, Lee, & Song, 2020).

과학 기술의 발달, 국제 교류의 증가, 가공식품 및 외식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전통 식생활은 약화되고 식생활

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들로 인하여 우리의 식생활이 위

협받는 실정에서 청소년의 영양,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영

양지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Moon, 2016). 

아울러 가정에서 부실해진 식생활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고려한 식생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Koh, & Jung, 2005; Lee, 2018). 중등교육에서 

실시되는 식생활교육은 청소년들의 식생활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의 주된 경로가 되고 지식에 대한 습득이 선행될 때 식생활교

육은 효과적이며 이는 곧 식습관에 영향을 미친다(Kim, 2010; 

Lim, Han, & Kim, 2018).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기는 교과목을 통한 교육으로 영양지

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습득된 영양지식의 수준이 

바람직한 식생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언급됐다(Lee, Sung, Kim, & 

Kim, 2000). 또, 학교 교육에서 교과를 통한 교육은 국가교육

과정이라는 강력한 총체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강점이 

있으므로 중등교육에서 가정 교과는 식생활교육에 있어 가장 

큰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Kim, 2010). 그러나 

가정 교과에서 영양지식과 식습관을 몇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

하여 식생활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 교육 전후 영양지식, 식행동과 식이자기효능감 

차이분석(Kim, 2020) 연구 정도만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양지식 수준과 식습관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기술⋅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가정 교과에서 청소년의 

정확한 영양지식 습득과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식생활교

육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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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는 어떠

한가?

셋째, 중학생의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식생활 특성

청소년기에는 신체 기관의 크기뿐만 아니라 근육, 골격, 

적혈구량도 많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단백질 및 비타민과 

칼슘, 철 등의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소

를 섭취하여 각 기관의 성장과 성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Koo et al., 2016). 또한, 청소년기는 심리적⋅사회적 요

인 등으로 정보매체, 광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

이며(Park, 2009), 대부분의 청소년은 광고 메시지에 매우 민감

한 특성이 있고 10년 이상 식품 광고에 영향을 받아오면서 

청소년들의 식습관은 TV 프로그램을 반영하게 된다. 다양한 

식품 광고를 시청하면서 광고의 영향을 받아 달고, 지질 함량

이 많은 식품을 좋아하게 되는데,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섬유소는 부족하고 고열량, 

고지방, 고염식이 많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질병 발생률

을 증가시킨다(Koo et al., 2016). 아울러 가정 내 음식 문화를 

쇠퇴시키고 음식 맛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체 대사작용과 신체활동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수분의 

공급 또한 아주 중요하다. 수분 섭취는 음료를 통해서도 가능

하지만 물 대신 탄산음료나 단 음료들을 과잉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증가는 칼슘 

급원 식품인 우유의 섭취량 감소와 함께 당류의 과다 섭취를 

일으키는 문제가 된다(Koo et al., 2016). 

청소년기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영양 균형을 위

해서 매우 중요한데 특히 아침식사의 결식은 혈당 농도의 저

하로 인한 뇌 기능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율

적인 학습을 위해 반드시 고쳐야 하는 식생활 문제이다(Yoo & 

Jung, 2008). 아침 결식은 학습문제뿐만 아니라 불안, 공격성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과식, 비만, 성장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

와 관계된다(Her, 2013). 결식은 다음 식사 때 한꺼번에 폭식하

게 만들어 건강상 해를 미치거나 심하면 두통, 집중력 감소, 

빈혈, 신경성 소화불량, 비만 등으로 발전하여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Koo et al., 2016).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 및 아침 결식이 증가하는 실

정에서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과 발달을 하기 위해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이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식행동

을 실행하는 영양교육이 성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ark et al., 202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 조사 도구

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아침 결식에 대한 문항을 만들어 

중학생들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중학교 가정 교과 식생활 관련 내용

중등교육에서 식생활교육은 학생들이 식생활과 관련된 건

전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영양을 섭취하며 바른 식사 

태도와 식사 예절 및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

년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식생활교육

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Kim, 2010).

2021년 현재 중학교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연구가 이루어진 2017년에 중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 교과의 식생활 관련 영역은 대단원 ‘청소년의 생

활’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구성’ 중단원과 대단원 ‘녹색 가정

생활의 실천’의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중단원이 있다. 



44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3, No. 3

대단원 ‘청소년의 생활’은 청소년기에 생활인으로서 필요

한 기본적인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과 관련된 자기 관리 능력

을 길러주기 위한 영역이다. 이 가운데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은 청소년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식

사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구성되었

다.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구성’ 중단원 교육과정 내용은 아침 

결식, 다이어트, 인스턴트식품 선호, 섭식 장애 등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생활을 반성 및 평가해 보

고, 청소년기의 영양 섭취기준,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 

등을 활용하여 균형 잡힌 건강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단원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가정생활 영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영역이다. 이 가운데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는 청

소년이 식품의 구매부터 소비까지 녹색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중단원 교육과정 

내용은 녹색 식생활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식품의 구

매부터 소비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환경, 건강, 배려의 녹색 식생활을 실천하며, 영양학적으로 우

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영위하고, 음식 만들기를 통해 감사, 배

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학교 교과 교육과정 중 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을 통하여 

영양지식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태도와 식습관을 갖도

록 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Park, 2009). 

3. 영양지식과 식습관의 선행연구

영양지식과 식습관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선행연구로 

Yoo와 Jung(2008)은 전남 나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의 식생활 관여도와 식이태도 조사에서 영양지식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식생활 관여도와 식이태도 수준은 매우 낮게 나

타났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은 단편적인 

영양지식을 비판 없이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과 학교나 가정에

서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이 단지 지식 및 기술의 전달에서 끝

나고 생활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점

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oon(2016)의 경기 일부 지역 중학생들의 영양지식 수준 

및 조리 관심도가 식습관과 학교급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서는 중학생의 영양지식 수준이 평균 15점 만점에 11.03으로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여

학생의 영양지식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

가 많았으나(Her, 2013; Jun, 2011; Kim, 2010; Lee & Lee, 2015; 

Moon, 2016),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영양지

식 점수가 더 높은 결과도 있었다(Kim, 2011). Her(2013)는 경

남 일부 초등학교 중학년의 식행동, 영양지식 및 식생활교육 

요구도 연구에서 여학생의 영양지식 점수가 더 높은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며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활발한 개발을 제안했고, Kim(2011)은 일부 

청소년들에서 대중매체로부터의 식품영양 정보 이용 정도가 

식생활 및 영양지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남학생의 

영양지식 점수가 더 높았던 것에 대해 기술⋅가정 교과의 통합 

교육으로 인해 과거 가정 과목을 배우지 않은 남학생들이 교

육을 통해 영양지식 수준을 여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교육의 효과를 시사했다.

Lee와 Lee(2015)는 영양지식은 여학생이 더 높았는데 식습

관 점수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보고 영양지식의 차

이가 실제로 식태도 면에서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단지 지식만

을 제공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식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Moon(2016)의 연

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 3학년보다 영양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Park(2014)은 대구 일부 지역 중학생의 식습관 및 영양지

식 분석을 통한 영양교육 요구도 조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영양지식의 전체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 기술⋅가정 수업 

이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를 분석한 Jeon(2015)과 Kim(2010)

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생의 식습관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Jeon(2015)은 서울 일부 지역 중학생의 가정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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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식생활 활동 경험에 따른 식습관 및 식품섭취빈도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받았던 영양교육

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생각할 때 2, 3학년에서 식습관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계속하여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2010)은 중학생의 식습관, 영양지식 조사 및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

생의 식습관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공부에 대한 부담

감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영양지식에 따른 식습관과 식이태도가 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식이태도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Yoo & Jung, 2008). Yoo

와 Jung(2008)은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과정 중에 기초 식품군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

에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을 통해 영양소의 구체적인 기

능에 관해 학습하였지만, 이것이 단순한 암기나 기억을 통한 

지식으로 전달되었을 뿐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영양지식 및 식습관에 관한 연구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군을 대상으로 선행되었다. 그런데 기술⋅가정 교

과는 식생활 단원을 통해 청소년이 영양지식을 습득하여 식생

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Park, 2009),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식 습득이 매우 빠른 시기이므로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음(Yoo & 

Jung, 2008)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과 지역 선정에 있어 청소

년을 대상으로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고 특히, 

가정 교과에서 접근한 경우는 거의 없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

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문항의 이해도를 점검

하기 위하여 본 조사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수준 및 문장 

이해도에 대해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예비 조사 결과 분석 및 

지도교수와 동료 교사 3인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용 타당도

를 검증받은 후 최종문항을 완성하였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대상자가 만 13~19세의 미성년자이므로 교장선생

님의 승인을 얻어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승낙서,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설명문 및 동의서 등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받아 연구자 소속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미성년

자에 대한 IRB 승인(IRB No. 1040198-170803-HR-058-02)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인과 보

호자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한 학생에게 2017년 9월 25~29

일까지 설문 조사를 하였다. 34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 

중 공백 처리나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33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방법

설문지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와 선행 연구에 사용

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양지식, 식습관 등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학년, 영양지식 습득 경로, 식생활

교육 이수 기간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양지식은 선행연구(Choi & Lee, 2019; Han & Jung, 2008; 

Her, 2013; Hwang & Lee, 2007; Jeong, Lee, Kim, & Om, 2016; 

Jun, 2011; Kim et al., 2005; Lee, 2008; Lee & Lee, 2015; Moon, 

2016; Park, 2011; Park, 2016; Park, 2017; Park, Min, & Lee, 

2015; Park, Rhie, & Won, 2007; Xiaoqing, Kim, & Kim, 2013; 

Yoo & Jung, 2008)를 참고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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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교과의 식생활 관련 영역에 따라 ‘영양’ 영역 10문항, 

‘식품’ 영역 4문항, ‘조리’ 영역 4문항, ‘전통식문화’ 영역 2문

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양’ 영역 문항은 가정 교과에서 1학년(Lee et al., 2013a)

이 이수하는 ‘청소년의 영양’, ‘균형 잡힌 건강 식생활의 실천’ 

소단원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탄수화물 함유식품, 식이섬유의 

기능 및 함유식품, 단백질의 기능, 지방의 기능, 비타민 C 과잉

증, 비타민 D 함유식품 및 특성, 철분의 기능 및 함유식품, 

칼슘 요구량, 물의 특성, 에너지 필요량을 포함해 영양소와 

영양소 섭취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10문항을 구성하였다. 

‘식품’ 영역 문항은 2학년(Lee et al., 2013b)이 이수하는 ‘환

경과 건강을 고려한 식품 선택’ 소단원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영양성분 표시의 확인, 조개류의 신선

도, 냉장고 보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

의 선택 및 보관에 관한 내용으로 4문항을 구성하였다. 

‘조리’ 영역 문항은 2학년(Lee et al., 2013b)이 이수하는 ‘함

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식사’ 소단원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계량 단위, 조리법에 따른 열량의 변화, 시금치 데치기,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식사 준비와 식사 후 뒷정리에 

관한 내용으로 4문항을 구성하였다. 

‘전통식문화’ 영역 문항은 2학년(Lee et al., 2013b)이 이수

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식사계획’ 소단원을 기초로 구성하

고, 발효 음식과 한식 상차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통 식생활의 우수성과 상차림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2문

항을 구성하였다. 

진위형 질문법을 사용하여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총

점 20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하였다.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영양지식 수준을 점수에 따라 ‘상’(상≥M+½SD), ‘중’ 

(M-½SD<중<M+½SD), ‘하’(하≤M-½SD)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영양지식 전체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평균의 점수를 

보인 집단은 ‘중’ 그룹으로, 평균보다 낮은 영양지식 점수를 

보인 집단은 ‘하’ 그룹으로, 평균보다 높은 영양지식 점수를 

보인 집단은 ‘상’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식습관은 선행연구(Her, 2013; Jun, 2011; Kim, 2014; Kim, Woo, 

Lee, Lee, & Lee, 2016; Lee & Lee, 2015; Yang, 2005)를 참고하여 

‘식사 태도’ 영역 8문항, ‘섭취 식품군’ 영역 6문항,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 6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사 태도’ 영역 문항은 가정 교과에서 1학년(Lee et al., 2013a)

이 이수하는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 소단원과 2학년(Lee et al., 

2013b)이 이수하는 ‘녹색 식생활의 이해와 실천’ 소단원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수분 섭취 정도, 식사의 규칙성, 식사 속도, 적정량 

섭취, 아침 결식 여부, 가정식 선호도,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

수, 식사에 대한 감사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8문항을 구성하였다.

‘섭취 식품군’ 영역 문항은 2학년(Lee et al., 2013b)이 이수

하는 ‘균형 잡힌 건강 식생활의 실천’ 소단원을 기초로 구성하

였다. 6가지 식품군에 따라 매끼 곡류 섭취 정도, 매끼 고기⋅생

선⋅달걀⋅콩류 섭취 정도, 매끼 채소류 섭취 정도, 매일 과일

류 섭취 정도, 매일 우유⋅유제품류 섭취 정도, 매일 유지류 

섭취 정도에 관한 내용으로 6문항을 구성하였다.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 문항은 1학년(Lee et al., 

2013a)이 이수하는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 소단원을 기초로 구

성하였다.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단 음식섭취 정도, 짠 음

식섭취 정도, 기름진 음식섭취 정도, 패스트푸드 섭취 정도, 탄

산음료 섭취 정도, 규칙적 운동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6문항을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정도를 묻는 

‘식사 태도’ 영역과 ‘섭취 식품군’ 영역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고, 빈도를 묻는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의 문항은 ‘매일 먹는다’ 1점, ‘주 5~6일 먹는다’ 

2점, ‘주 3~4일 먹는다’ 3점, ‘주 1~2일 먹는다’ 4점, ‘거의 먹지 

않는다’ 5점을 부여하고 총점을 100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습관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영역별 설문 문항

의 신뢰도는 ‘식사 태도’ 영역은 .77, ‘섭취 식품군’ 영역은 .75,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은 .76 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0.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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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 및 식습관은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통

계량을 산출하였다.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과 식습관의 

차이,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 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172명(52.12%), 여학생이 158명(47.88%)이고, 1학년이 110명

(33.33%), 2학년이 111명(33.64%), 3학년이 109명(33.03%)이

었다. 영양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는 학교 교과 시간이 105명

(31.82%), 학교 식단 및 홈페이지가 62명(18.79%), 가정 내 교육

이 54명(16.36%), TV 프로그램이 93명(28.18%), 기타가 16명

(4.85%)이었다. 가정 교과에서 식생활교육을 이수한 기간은 

‘6개월~1년 이내’에 교육받은 학생이 108명(32.73%)으로 이

는 2016년 2학기에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을 배운 

3학년 학생 수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고, ‘6개월 이내’에 교육

받은 학생은 183명(55.45%)으로 2017년 8월부터 기술⋅가정 

교과에서 식생활 단원 학습에 들어간 2학년과 9월부터 식생활 

단원 학습에 들어간 1학년이 혼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교육받지 않음은 39명(11.82%)으로 이는 주당 1시수의 가정 

수업이 각종 행사와 겹치면서 식생활 단원 학습이 한 번도 이루

어지지 않은 일부 1학년에 의한 결과로써, 같은 학년임에도 식

생활교육 경험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양지식을 습득하는 경로에서 학교 교과 시간의 응답률이 

높은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교육이 청소년들의 바

른 식습관 정립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과 시간을 통한 영양지식 습득 비율이 

높은 만큼 학교 교과 시간에 식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

정과 교사는 더 큰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수업을 설계하

여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2.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의 차이는 <Table 2>와 같

다. 중학생의 영양지식은 ‘영양’ 영역, ‘식품’ 영역, ‘조리’ 영역, 

‘전통식문화’ 영역 중 ‘식품’ 영역에서만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남학생 평균이 2.61±1.05점, 

여학생 평균이 2.96±0.95점으로 여학생의 영양지식 점수가 더 

높았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교육, 즉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선택 및 보관에 대한 교수⋅학습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남녀 모두 ‘조개

류는 삶아서 입이 벌어지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로 남학생은 

137명(79.65%), 여학생은 136명(86.08%)이었다. 가장 낮은 정답

률을 보인 문항은 남녀 모두 ‘과일류, 채소류에도 콜레스테롤

이 함유되어 있다’로 남학생은 65명(37.79%), 여학생은 74명

(46.84%)이었다.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wang과 Lee(2007)의 연구에서는 정답률이 53.80%

였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중학생들의 영양지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식생활교육이 중학교 시기에만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

Variable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students 172(52.12)

Female students 158(47.88)

Grade

Grade 7 110(33.33)

Grade 8 111(33.64)

Grade 9 109(33.03)

Sources of 

nutrition 

knowledge

School curriculum session 105(31.82)

School meal plan and website  62(18.79)

Home education  54(16.36)

TV programs  93(28.18)

Others  16( 4.85)

Period of 

dietary 

education

6 months-1 year 108(32.73)

Less than 6 months 183(55.45)

No education  39(11.8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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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가정 교과서 1권 ‘균형 잡힌 건강 식생활의 실천’ 

단원을 학습할 때 과일류, 채소류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를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군임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콜레스테롤의 증가라면 심혈관계 질

환의 위험을 낮추는 식습관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Koo et al., 2016)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식품’ 

영역의 ‘포화지방의 함량이 많더라도 트랜스지방이 0g이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다’ 문항에서 남학생은 130명(75.58%), 

여학생은 130명(82.28%)이 정답을 맞혔고, ‘냉장고에 넣어 둔 

식품은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 문항에서 남

학생은 117명(68.02%), 여학생은 127명(80.38%)이 정답을 맞

혔다. 즉, ‘식품’ 영역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의 정답률이 더 

높았다. 따라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법, 효과적인 식품 

보관법에 대해 교육할 때 교사는 ‘식품’ 영역의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인 남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생이 식품마다 풍부하게 함유한 영양소

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식품과 건강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해야 하겠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영양’ 영역에서는 남학생

이 7.64±1.41점, 여학생이 7.75±1.15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다. ‘영양’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

인 문항은 남학생은 ‘밥, 빵, 떡, 감자는 탄수화물의 주된 공급

원이다’로 167명(97.09%)이었고, 여학생은 ‘변비를 예방하는 

식이섬유는 해조류, 과일류,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다’로 154

명(97.47%)이었다.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남녀 모두 

‘청소년기에 칼슘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필요하다’로 

남학생은 96명(55.81%), 여학생은 87명(55.06%)이었다. 기술⋅

가정 교과서 1권 ‘청소년의 영양’ 단원을 학습할 때 칼슘의 

권장섭취량은 남자 12-14세 1,000㎎/일, 15-18세 900㎎/일, 여자 

12-14세 900㎎/일, 15-18세 800㎎/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로 청소

년기에 칼슘은 남학생에게 더 필요함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여성의 월경혈 손실에 의한 체내 요구량 증가로 청소

년기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필요한 영양소는 철분이고 

철분의 권장섭취량은 남자 12-14세 14㎎/일, 15-18세 14㎎/일, 

여자 12-14세 16㎎/일, 15-18세 14㎎/일에 대한 보충학습이 필

요해 보였다. ‘영양’ 영역의 ‘변비를 예방하는 식이섬유는 해

조류, 과일류,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D는 버섯, 

간, 달걀 등에 함유되어 있고,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다’, ‘철분을 함유하여 빈혈 예방에 좋은 식품은 간, 살코

기, 달걀노른자이다’, ‘물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로써 물을 많

이 마시는 것도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기는 중년기보

다 열량 필요량이 높다’ 문항에서 여학생의 정답률은 각각 

97.47%, 73.42%, 75.95%, 83.54%, 89.24%로 남학생보다 높았

다. ‘조리’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2.74±0.85점, 여학생이 2.71± 

0.90점으로 남학생이 더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남학생은 ‘같은 재료

를 쓰더라도 삶거나 쪄서 조리한 음식은 튀긴 음식에 비해 

열량이 낮다’로 145명(84.30%)이었고, 여학생은 ‘음식물 쓰레

기는 물기를 꼭 짠 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로 138

명(87.34%)이었다.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남녀 모두 

‘한 컵은 100㎖를 뜻한다’로 남학생은 77명(44.77%), 여학생은 

55명(34.81%)이었다. 기술⋅가정 교과서 2권(Lee et al., 2013b) 

‘음식 만들기’ 단원을 학습할 때 계량 단위에 대한 보충학습이 

필요해 보였다. ‘전통식문화’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1.12±0.61

점, 여학생이 1.15±0.61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남

녀 모두 ‘간장, 된장, 고추장은 콩을 원료로 한 발효음식이다’

로 남학생은 138명(80.23%), 여학생은 136명(86.08%)이었고,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남녀 모두 ‘한식 반상 차림에서 김치는 

첩 수에 포함된다’로 남학생은 54명(31.40%), 여학생은 46명

(29.11%)이었다. 기술⋅가정 교과서 2권(Lee et al., 2013b) ‘녹

색 식생활의 실천’ 단원을 학습할 때 반상은 반찬 수에 따라 

3첩, 5첩, 7첩, 9첩, 12첩으로 나누어지고 밥, 국, 김치, 장류, 

조치는 기본 음식으로 첩 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설명할 필요

가 있어 보였다.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영양지식 총점은 20점 만점 중 14.33

점±2.24점으로 양호한 편이었고, 남학생이 14.11±2.34점, 여학

생이 14.57±2.11점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Her(2013), Jun(2011), Kim(2003), Kim(2010), Lee와 

Lee(2015) 등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영양지식 점수가 유의미하

게 더 높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영양 지식 문항 중 정답

률은 남학생은 ‘영양’ 영역의 ‘밥, 빵, 떡, 감자는 탄수화물의 

주된 공급원이다’ 문항이 97.09%로 가장 높았고, ‘전통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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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한식 반상 차림에서 김치는 첩 수에 포함된다’ 문항이 

31.40%로 가장 낮았다. 여학생의 정답률은 ‘영양’ 영역의 ‘변

비를 예방하는 식이섬유는 해조류, 과일류, 채소류에 많이 들어

있다’ 문항이 97.47%로 가장 높았고, ‘전통식문화’ 영역의 ‘한

식 반상 차림에서 김치는 첩 수에 포함된다’ 문항이 29.11%로 

가장 낮았다. 남녀 모두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첩 

수에 관한 문항은 20대부터 50세 이상의 음식 관련 전공자 

및 일반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Park(2016)의 연구에서는 정답

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68.40%였다. 이와 같이 중학생들

이 전통 상차림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고 여겨지

므로 사극에 등장하는 상차림 장면 등 학생들이 친근하게 생

각하는 것을 자료화하여 우리 전통식문화에 대한 학습이 명확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중학생의 영양지식은 ‘영양’ 영역, ‘식품’ 영역, ‘조리’ 영역, 

‘전통식문화’ 영역 중 ‘영양’ 영역(p<.001), ‘조리’ 영역(p<.001) 및 

‘전통식문화’ 영역(p<.001)에서 학년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영양’ 영역은 1학년 평균이 7.82±1.25점, 2학년 평균이 7.32± 

1.26점, 3학년 평균이 7.95±1.29점으로 3학년의 점수가 가장 높

았고 1학년과 3학년의 점수는 2학년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p<.001). 영양소에 대한 학습이 1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학년이 2학년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이전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복습의 필요성을 알 수 있

었다. 1, 2, 3학년이 공통으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밥, 빵, 떡, 감자는 탄수화물의 주된 공급원이다’로 1학년이 

108명(98.18%), 2학년이 106명(95.50%), 3학년이 106명(97.25%)

이었다. 학년에 따라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1학년은 

‘지방은 1g당 9㎉의 열량을 낸다’로 53명(48.18%)이었고, 2학

년은 ‘비타민 C가 과잉되면 신장결석이 나타날 수 있다’로 

53명(47.75%)이었으며, 3학년은 ‘청소년기에 칼슘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게 더 필요하다’로 54명(49.54%)이었다. 이에 

따라, 1학년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와 각 영양소가 1g 당 몇 

칼로리의 열량을 생성하는지 설명한 뒤 열량을 계산하는 퀴즈

로 습득한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2학년은 영양의 결핍도 문제가 되지만 현대인의 

보조제 남용 등을 통해 영양 과잉이 나타나는 것 또한 문제임

을 분명히 인식시켜 음식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확장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학년

은 2015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의 칼슘 부분을 읽기 자료로 

제공하여 칼슘의 특성부터 섭취기준 및 활용까지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영양소의 

요구량이 달라지는 원인을 스스로 분석 및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리’ 영역은 1학년 평균이 2.12±0.92점, 2학년 평균은 

2.56±0.89점, 3학년 평균은 2.97±0.74점으로 3학년이 가장 높

았다. 3학년은 1, 2학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점수

를 나타냈는데(p<.001), 이는 3학년 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을 

학습할 때 육전⋅생선전 만들기, 견과류 강정 만들기와 같은 

조리실습을 통해 음식 만들기를 직접 해보며 조리에 관한 관

심과 이해가 깊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3학년은 ‘한 컵은 100㎖

를 뜻한다’,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삶거나 쪄서 조리한 음식

은 튀긴 음식에 비해 열량이 낮다’, ‘시금치를 데칠 때 색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고 데쳐야 한다’, ‘음식물 쓰

레기는 물기를 꼭 짠 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의 

모든 문항에서 다른 학년보다 정답률이 높았다. 학년에 따라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을 살펴보면 1학년은 ‘같은 재

료를 쓰더라도 삶거나 쪄서 조리한 음식은 튀긴 음식에 비해 

열량이 낮다’로 92명(83.64%)이었고, 2학년은 ‘음식물 쓰레기

는 물기를 꼭 짠 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로 94명

(84.68%)이었고, 3학년은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삶거나 쪄서 

조리한 음식은 튀긴 음식에 비해 열량이 낮다’로 100명(91.74%)

이었다. 반면 1, 2, 3학년이 공통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한 컵은 100㎖를 뜻한다’로 1학년이 47명(42.73%), 

2학년이 36명(32.43%), 3학년이 49명(44.95%)이었다. 이에 따

라 1, 2, 3학년 모두에게 한국의 1컵은 200㎖라는 지식을 전달

한 후, 요리를 주제로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계량 단위에 관한 

내용의 장면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레시피를 준

비하여 레시피에 나타나는 계량 단위를 해석하도록 적용 기회

를 주며, 실습을 통해 눈으로 보고 직접 해보는 경험을 갖게 

하는 등 계량 단위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식문화’ 영역은 1학년 평균이 0.97±0.53점, 2학년 평

균이 0.96±0.62점, 3학년 평균이 1.48±0.52점으로 3학년이 유

의미하게 가장 높았다(p<.001). 이는 3학년 학생들만 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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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전통식문화’ 영역을 교육받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3학년은 ‘간장, 된장, 고추장은 콩을 원료로 한 발효음식이다’, 

‘한식 반상 차림에서 김치는 첩 수에 포함된다’의 모든 문항에

서 다른 학년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간장, 된장, 고추장은 

콩을 원료로 한 발효 음식이다’ 문항은 정답자가 1학년은 86

명(78.18%), 2학년은 82명(73.87%), 3학년은 106명(97.25%)으

로 높은 정답률이 나타냈고, ‘한식 반상 차림에서 김치는 첩 수

에 포함된다’ 문항은 정답자가 1학년은 21명(19.09%), 2학년은 

24명(21.62%), 3학년은 55명(50.46%)으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

냈다. 이에 따라 1, 2, 3학년 모두에게 한식 상차림에 대한 교육

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통 식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음에 주목하고 가정과 

교사가 교과 내에서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시에 지도한다면 

문화 계승의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식품’ 영역은 

1학년 평균이 2.63±0.97점, 2학년 평균이 2.81±1.06점, 3학년 

평균이 2.89±1.02점이었다. 학년에 따라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으로 1학년은 ‘조개류는 삶아서 입이 벌어지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가 90명(81.82%), 2학년은 ‘포화지방의 함량이 

많더라도 트랜스지방이 0g이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다’

가 89명(80.18%), 3학년은 ‘조개류는 삶아서 입이 벌어지는 것

이 신선한 것이다’로 99명(90.83%)이었다. 반면 1, 2, 3학년에

서 공통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과일류, 채소류

에도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다’로 1학년이 34명(30.91%), 

2학년이 55명(49.55%), 3학년이 50명(45.87%)이었다. 이에 따라 

1, 2, 3학년 모두에게 식품에 포함된 영양소에 대한 교육이 요구

됨을 알 수 있었다.

학년에 따른 중학생의 영양지식 총점은 20점 만점 중 1학

년이 14.07±2.07점, 2학년이 13.64±2.13점, 3학년이 15.29±2.21

점으로 3학년의 점수가 1, 2학년과는 구별되게 학년에 따라 유

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냈다(p<.001). 식생활 단원 학습을 마친 

3학년의 영양지식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을 통해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 교육이 영양지식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전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지식의 활성화를 위해 수업시간을 통한 지속적인 

복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의 유의

미한 차이를 토대로 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 교육이 청소년

의 영양지식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영역별

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던 문항에 대해 학년별로 보충 

교육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3.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식습관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중학생의 식습관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남학

생이 71.15±12.22점, 여학생이 68.23±10.01점으로 남학생이 유

의미하게 높았다(p<.05). 중학생의 식습관은 ‘식사태도’ 영역, 

‘섭취 식품군’ 영역,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 중 ‘식사태

도’ 영역(p<.05)과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p<.01)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식사 태도’ 영역은 평균 점수가 남학생

이 3.79±0.75점, 여학생이 3.62±0.68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p<.05). 남학생은 ‘식사를 준비해 준 사

람에게 감사하며 먹는다’를 제외한 7개 문항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먹는다’(p<.01) 

문항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p<.01) 문항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Lee와 Lee(2015)의 연구와 비교하면 식습관

에 대한 전체 점수가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점과 

‘하루에 세끼 모두 식사를 한다’와 ‘아침 식사를 제때에 한다’ 

문항에서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경향이 같았

다. 아침 식사 결식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MOHW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 2016)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20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다. 따라서 여학생을 중심으로 아침 식사 결식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해 

보였다. 성별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남학생이 

‘하루에 한 끼 이상 가족과 함께 먹는다’로 4.16±1.06점, 여학

생이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먹는다’로 4.16± 

0.86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남녀 모두 ‘한 

끼 식사에 20분 정도 소요하며 천천히 먹는다’에서 남학생은 

3.20±1.21점, 여학생은 3.18±1.24점이므로, 남녀 모든 학생에

게 천천히 식사하는 식습관에 대한 독려가 필요해 보였다.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은 평균 점수가 남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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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72점, 여학생은 2.96±0.69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유의

미하게 더 높았다(p<.01). 남학생은 6개 문항 모두에서 여학생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p<.01) 

문항과 ‘학교생활 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p<.001) 문항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남학생이 ‘학교생활 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다’로 3.51±1.19점, 여학생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지 않는다’

로 3.14±1.21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남학생

이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에서 3.05±0.99점, 여학생

이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에서 2.84±0.99점이었다. 이러

한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MOHW & KCDC, 2016)의 여자

의 당 섭취 정도가 남자보다 높다는 보고와 같은 경향이었다. 

그러므로 여학생들에게 설탕 줄이기, 소금 줄이기, 지방 줄이기, 

패스트푸드 줄이기, 탄산음료 줄이기, 운동하기에 대한 강조가 

필요해 보였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섭취 식품군’ 

영역은 남학생이 3.62±0.75점, 여학생이 3.58±0.67점이었다. 성

별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남녀 모두 ‘매끼 고기⋅

생선⋅달걀⋅콩류 중 한 가지 이상 먹는다’로 남학생이 3.97± 

0.99점, 여학생이 3.89±1.04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

항은 남녀 모두 ‘매일 기름을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먹는다’

에서 남학생이 3.13±1.02점, 여학생이 2.97±1.01점이었다. 

총 20개의 식습관 문항 중에서 전체적으로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먹는다’ 점수가 4.10±0.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짠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 점수가 2.98±0.98점으로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는 4점 이상이 남학생은 3개 문항, 여학

생은 1개 문항이었고, 3점 미만의 문항은 남학생은 한 문항도 

없는데 반해 여학생은 5개 문항이나 되어 여학생에게 바람직

한 식습관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일이 시급해 보였다. 가정 

교과에서 식생활교육을 할 때 여학생이 3점 미만의 점수를 보

인 ‘매일 기름을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먹는다’와 관련하여 

지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열량 공급 및 저장, 체

온 보호, 장기 보호, 체조직 구성, 지용성 비타민의 용매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질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며 적당량 

섭취가 중요함을 강조해야 하겠다(Choi, Kim, Kim, Jang, & Min, 

2016). 또한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 ‘짠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와 관련하여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계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병에 대해 이해시키며 

고당분, 고염분, 고지방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소개하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학교생활 외에 운동을 규칙적

으로 한다’와 관련하여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단련, 혈액순환 

개선, 근육 향상, 심폐기능 향상, 심혈관계 질환 예방, 체중조

절, 당뇨병 예방, 스트레스 감소와 같은 좋은 효과가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식습관의 개선을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중학생의 식습관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1학년이 

70.30±10.45점, 2학년이 68.70±11.86점, 3학년이 70.27±11.56점

으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식사태도’ 영역에서 1학년 평균은 3.79± 

0.69점, 2학년 평균은 3.66±0.75점, 3학년 평균은 3.68±0.72점

으로 1학년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먹는다’ 

(p<.01) 문항에서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먹는다’ 문항에서 1학년은 4.02± 

0.85점, 2학년은 3.97±1.04점, 3학년은 4.32±0.78점으로 3학년

이 식사를 준비한 사람에게 가장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Joo 외(2015)의 연구에서도 녹색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교육 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

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3학년이 식생활 단원 교육을 통해 녹색

식생활의 건강, 환경, 배려에 대한 가치를 익혀 생활 속에서 자연

스럽게 타인에 대한 감사가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학년별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1학년이 ‘하루에 한 끼 이상 

가족과 함께 먹는다’에서 4.12±1.07점, 2학년이 ‘하루에 한 끼 

이상 가족과 함께 먹는다’에서 4.12±1.09점, 3학년이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먹는다’에서 4.32±0.78점이었

다. 반면 1, 2, 3학년이 공통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한 끼 식사에 20분 정도 소요하며 천천히 먹는다’에서 1학년

이 3.34±1.20점, 2학년이 3.14±1.24점, 3학년이 3.09±1.21점이

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감사

하며 먹기는 잘하고 있으나 천천히 먹기가 잘 안 되고 있었다. 

이는 Lim(2012)의 연구와 같이 학교급식을 먹는 중학생들의 

경우 협소한 급식 공간에서 많은 학생이 제한된 시간 내에 식

사를 끝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먹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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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하여 밥을 

빨리 먹으려는 행동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였다.

‘섭취 식품군’ 영역은 평균 점수가 1학년은 3.58±0.68점, 2

학년은 3.52±0.77점, 3학년은 3.71±0.67점으로 3학년이 가장 높

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매끼 곡류를 먹는다’ 

문항에서는 1학년은 3.61±1.06점, 2학년은 3.70±1.07점, 3학년

은 4.08±1.00점으로 3학년이 유의미하게 매끼 곡류가 포함된 

식사를 하는 식습관 형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Joo 외

(2015)의 연구에서 ‘녹색식생활은 밥을 주식으로 하여 다양한 

반찬을 곁들인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

는 것이다’ 문항에서 교육 전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같은 맥락으로 3학년이 식생활 단원 교육을 받고 밥을 주식으

로 하는 한국형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이해 수준이 향상되어 매

끼 곡류를 섭취하는 식습관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학년

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1학년이 ‘매끼 고기⋅생선⋅

달걀⋅콩류 중 한 가지 이상 먹는다’에서 3.88±1.01점, 2학년

이 ‘매끼 고기⋅생선⋅달걀⋅콩류 중 한 가지 이상 먹는다’에

서 3.95±1.01점, 3학년이 ‘매끼 곡류를 먹는다’에서 4.08±1.00

점인 반면 1, 2, 3학년이 공통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

은 ‘매일 기름을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먹는다’에서 1학년

은 2.95±1.00점, 2학년은 3.04±1.05점, 3학년은 3.17±0.99점으

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지방

의 섭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에서 1학년 평균은 3.09± 

0.62점, 2학년 평균은 3.06±0.73점, 3학년 평균은 3.10±0.78점

으로 3학년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학년

은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 ‘짠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

에서 다른 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1, 2, 3학년이 공통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학교생활 외에 운동을 규칙

적으로 한다’에서 1학년이 3.30±1.19점, 2학년이 3.24±1.23점, 

3학년이 3.20±1.25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1학년이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에서 2.95±0.95점, 2학년

이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에서 2.92±1.00점, 3학년이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에서 2.98±0.93점이었다. 건

강한 생활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은 보통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1주일에 4-5회 정도 

섭취하고 있었다.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식습관 조사 결과에서 각 학년이 가

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의 보완을 위해 음식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지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 유지류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긍정

적인 기능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 또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식습관의 개선을 독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중학생의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

중학생의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중학생의 영양지식 수준을 점수에 따라 분류한 결

과 그룹별로 ‘상’ 그룹 105명, ‘중’ 그룹 102명, ‘하’ 그룹 123명

으로 나타났다.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습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상’ 그룹이 69.71±11.28점, ‘중’ 그룹

이 72.17±10.19점, ‘하’ 그룹이 67.78±11.87점으로 중>상>하 

순으로 식습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p<.05), 영양지식 수준

이 보통 이상인 학생들의 식습관이 양호하고, 영양지식 수준

이 낮은 학생들의 식습관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식사 태도’ 영역에서 ‘상’ 그룹은 3.67± 

0.73점, ‘중’ 그룹은 3.89±0.68점, ‘하’ 그룹은 3.60±0.72점으로 

영양지식이 ‘중’인 그룹의 점수가 다른 두 그룹보다 유의미하

게 높았다(p<.01). ‘중’ 그룹은 식사태도 8개 문항 모두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이로써 영양지식이 ‘중’ 수준

일 때 물 마시기, 규칙적으로 세 끼 식사하기, 천천히 먹기, 적당

히 먹기, 아침식사 하기, 가정식 먹기, 가족과 함께 먹기, 감사

하며 먹기를 가장 잘 실천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양지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하루에 물을 5잔 이상 

마신다’ 문항에서 ‘상’ 그룹은 4.03±1.13점, ‘중’ 그룹은 4.16± 

1.13점, ‘하’ 그룹은 3.77±1.30점으로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p<.05). ‘한 끼 식사에 20분 정도 소요하며 천천히 

먹는다’ 문항에서 ‘상’ 그룹은 3.23±1.19점, ‘중’ 그룹은 3.41± 

1.21점, ‘하’ 그룹은 2.98±1.22점으로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p<.05).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먹는다’ 문항에

서도 ‘상’ 그룹은 3.50±0.97점, ‘중’ 그룹은 3.85±0.92점, ‘하’ 

그룹은 3.54±0.96점으로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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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하루에 한 끼 이상 가족과 함께 먹는다’ 문항에서도 

‘상’ 그룹은 3.92±1.17점, ‘중’ 그룹은 4.30±0.96점, ‘하’ 그룹은 

4.02±1.11점으로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섭취 식품군’ 영역은 ‘상’ 그룹이 3.66±0.67점, ‘중’ 그룹이 

3.68±0.69점, ‘하’ 그룹이 3.49±0.75점으로 영양지식 ‘중’ 그룹의 

식습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섭취 식품군 영역에서 영양지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매끼 곡류를 먹는

다’(p<.05)이었고, ‘상’ 그룹이 4.02±1.05점, ‘중’ 그룹이 3.73±1.00

점, ‘하’ 그룹이 3.67±1.10점으로 ‘상’ 그룹이 ‘중’, ‘하’ 그룹과 

구별되게 곡류 위주의 식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에서 ‘상’ 그룹은 3.08±0.69

점, ‘중’ 그룹은 3.16±0.73점, ‘하’ 그룹은 3.02±0.71점으로 영양

지식 수준이 ‘중’인 그룹의 식습관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양지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지 않는다’(p<.05)이었고, ‘상’ 

그룹이 3.41±1.18점, ‘중’ 그룹이 3.17±1.34점, ‘하’ 그룹이 2.93± 

1.07점으로 지식수준 상>중>하 순으로 탄산음료를 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습관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영양지식과 식습관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고(p<.05), 영양지식이 ‘상’ 그룹의 수준보다 ‘중’ 그룹

의 수준일 때 식습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Yoo와 Jung 

(2008)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영양지식

이 높을수록 식이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

었다. 영양지식 수준이 ‘중’ 그룹에서 식습관 점수가 더 높은 

것은 중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 또는 독서실을 이용하는 생활

을 하면서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외식에 의존하게 되며 급히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가 ‘중’ 그룹보다 ‘상’ 그룹 학생들

이 더 심한 까닭으로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영양에 대한 지식

을 인식하고 있고,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영양지식 

수준이 낮으면 식습관 수준도 낮게 나타났으므로 좋은 식습관

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영양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지역 중학생의 영양, 식품, 조리, 전통식문

화에 대한 영양지식과 식사 태도, 섭취 식품의 다양성, 만성질

환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조사하여 가정과 교육에서 중학생

의 건강한 식습관 확립을 위한 식생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광주광역시

에 소재한 중학교 1, 2, 3학년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문 조사를 하였고, SPSS/PC 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신뢰도분석(Cronbach's α), ANOVA, Duncan의 사후검증을 하

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영양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는 ‘학교 교과 

시간’이 31.82%로 가장 높았고, ‘TV 프로그램’은 28.18%, ‘학

교 식단 및 홈페이지’는 18.79%, ‘가정 내 교육’은 16.36%, ‘기타’

는 4.85%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을 위해

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교육이 꼭 필요하고 중요함

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과 시간을 통한 영양

지식의 습득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학교 교과 시간에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과 교사는 더 큰 사명감과 자부심

을 느끼고 수업을 설계하여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의 영양지식은 20점 만점에 14.33±2.24점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영양’, ‘식품’, ‘조리’, ‘전통식문화’ 

영역 중 ‘식품’ 영역이었다(p<.05). ‘식품’ 영역에서 남학생은 

2.61±1.05점, 여학생은 2.96±0.95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

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조개류는 삶아서 입이 

벌어지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 문항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았

고 ‘과일류, 채소류에도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다’ 문항에

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의 

차이는 총점 20점 만점에 1학년은 14.07±2.07점, 2학년은 13.64± 

2.13점, 3학년은 15.29±2.21점으로 기술⋅가정 교과에서 식생

활 단원 학습을 마친 3학년이 1, 2학년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영역별 비교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영양’ 영역(p<.001), ‘조리’ 영역(p<.001), 

‘전통식문화’ 영역(p<.001)이었다. ‘영양’ 영역에서 가장 낮은 



광주지역 중학생의 영양지식 및 식습관  59

정답률이 나타난 문항은 1학년이 ‘지방은 1g당 9㎉의 에너지

를 낸다’, 2학년이 ‘비타민 C가 과잉되면 신장결석이 나타날 

수 있다’, 3학년이 ‘청소년기에 칼슘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게 더 필요하다’이었다. ‘조리’ 영역에서 1, 2, 3학년 모두 가장 

낮은 정답률이 나타난 문항은 ‘한 컵은 100㎖를 뜻한다’이었

다. ‘전통식문화’ 영역에서 낮은 정답률이 나타난 문항은 ‘한

식 반상 차림에서 김치는 첩 수에 포함된다’이었다.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의 유의미한 차이를 바탕으로 기술⋅가정 교

과의 식생활 단원 교육이 청소년의 영양지식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낼 수 있고 학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

성을 알 수 있었다. 영역별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던 문항

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보충 교육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즉, 1학년 학생들에게는 열량을 내는 영양소, 각 영양소가 생

성하는 열량의 양과 같은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섭취한 식품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열량을 계산해 봄으로써 기초 지식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연계시키는 

교육이 요구되고, 2학년 학생들에게는 영양의 결핍 문제에서 

확대되어 영양의 과잉 역시 문제가 됨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보조제 남용에 대해 자각함으로써 적정량 섭취의 

중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교육이 요구

된다. 3학년 학생들에게는 특정 영양소가 청소년기에 더 필요

해지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심화

학습의 장을 마련해주는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조리’ 영역은 

전 학년이 이론적인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실험실습을 통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있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된 ‘전통

식문화’에 관한 내용을 가정과 교사가 주목하고 한국인으로

서 우리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해 청소년들이 인식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면 문화 계승의 측면에서 유익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식습관은 100점 만점에 남학생이 71.15± 

12.22점, 여학생이 68.23±10.01점으로 남학생의 식습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영역은 ‘식사태도’ 영역(p<.05)과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p<.01)이었다. 식사태도 영역의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

로 먹는다’(p<.01),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p<.01) 문항과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의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

다’(p<.01), ‘학교생활 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p<.001) 

문항에서 모두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여학생보다 식습관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단 음식

섭취 줄이기,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하기, 아침식사 하기를 

강조하여야겠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단련, 근육 향상, 심폐

기능 향상, 혈액순환 개선, 심혈관계 질환 예방, 당뇨병 예방, 

체중조절,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음을 교육하고, 단 음

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계속되면 비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시키며 당분이 많은 음식을 대

체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소개함으로써 여학생이 바람직한 

식습관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일이 시급하다. 중학생의 학년

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식

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먹는다’(p<.01), ‘매끼 곡류

를 먹는다’(p<.01)이었고 모두 3학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식습관이 양호했으나 타인에 대한 

감사와 곡류 섭취 실천 정도가 식생활 단원 학습을 마친 3학년

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을 볼 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식습

관을 개선하는 식생활교육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학생의 영양지식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한 결

과 그룹별로 ‘상’ 그룹 105명, ‘중’ 그룹 102명, ‘하’ 그룹 123명이

었고 영양지식에 따른 식습관 점수는 ‘상’ 그룹이 69.71±11.28

점, ‘중’ 그룹이 72.17±10.19점, ‘하’ 그룹이 67.78±11.87점으로 

중>상>하 순이었다. 영양지식 수준이 낮으면 식습관 점수도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영양지식 수준이 ‘중’ 이상

인 학생들의 식습관이 유의미하게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특히 ‘식사태도’ 영역에서 영양지식 ‘중’ 그룹은 식습

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1). ‘중’ 그룹은 ‘하루에 물

을 5잔 이상 마신다’(p<.05), ‘한 끼 식사에 20분 정도 소요하며 

천천히 먹는다’(p<.05),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먹는다’ 

(p<.05), ‘하루에 한 끼 이상 가족과 함께 먹는다’(p<.05) 문항에

서 식습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섭취 식품군’ 영역에서

는 ‘상’ 그룹이 ‘매끼 곡류를 먹는다’(p<.05) 문항, ‘만성질환 

관련 생활습관’ 영역에서는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지 않는다’ 

(p<.05) 문항에서 식습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지

식수준이 높을수록 탄산음료를 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지식 수준이 ‘하’인 그룹에서 식습관 점수도 낮은 결과를 

통해 바람직한 식습관의 형성과 유지는 영양지식이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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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영양지식이 ‘상’인 그룹보다 

‘중’인 그룹에서 식습관 점수가 더 높은 것은 청소년들이 영양

지식을 인식하고 있고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학업으로 인해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현실에서는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결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정 교과에서는 수업시간에 현실 상황이 

반영된 바람직한 식습관 실천안을 학생들이 제안하게 하여 

앎과 삶이 일치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 일부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므로 연구 대상이 전국을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연구대상자

가 학습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화된 것이 아니다. 

셋째, 설문 조사 시기가 기술⋅가정 교과에서 학습자들의 

식생활 부분의 진도와 중복되어 같은 학년이라도 학습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방법에서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대한 설문을 식

생활교육 전과 후에 실시하여 전후를 비교한다면 교육의 효과

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연구를 위한 관련 변인으로 성별, 학년뿐만 아니라 

영양지식 습득 경로, 요리 프로그램 관심도 등 의미 있는 변인

을 확장해 본다면 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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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광주지역 중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을 조사하여 가정 교과에서 중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30부를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0.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영양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는 학교 교과 시간이 31.82%로 가장 많았다. 둘째, 

영양지식은 14.33점(20점 만점)으로 양호한 편이었고,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은 ‘식품’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p<.05), 학년에 따른 영양지식은 3학년이 1, 2학년보다 높았다(p<.001). 셋째, 식습관은 69.75점(10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성별에 따른 식습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p<.05). 특히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다’(p<.01),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p<.01),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p<.01), ‘학교생활 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p<.0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학년에 따른 식습관은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먹는다’(p<.01), ‘매끼 곡류를 먹는다’(p<.01)에서 3학년이 

높았다. 넷째,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습관은 영양지식이 ‘상’과 ‘중’인 그룹의 식습관이 양호하였고, 영양지식이 낮으면 식습관 

점수도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학교 교과 시간에 식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과 교사는 보다 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중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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